
글. 신혜영 미술비평가 

 

[유토피아]는 [블로우 업]에 이어 북한을 소재로 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블로우 업]이 표면적 

기표로나마 북한이 명백한 데 반해 [유토피아]는 그마저 모호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가상의   

이상향’처럼 보인다. 곳곳에 북한의 단서들이 눈에 띄지만 왜곡된 형태와 색채로 인해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극히 비현실적인 양상을 띤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북한이라는 억압과 통제의 ‘디스토피아’를 

역설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의 ‘유토피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토피아]는 [블로우 업]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두 작업의 외양은 흡사 기록사진과 합성 

사진처럼 매우 상이하지만, 작가는 발견된 이미지에 크고 작은 변형을 가하여 개입하고 있다. 이 점에서 두 

작업의 과정과 의도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블로우 업]은 감시와 검열이라는 외부적인 통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을 토대로 변형한 것이다. 반면 [유토피아]는 아예 북한에서 제작한 선전용 

엽서나 포스터와 같은 기성의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또한 [블로우 업]이 원본 이미지의 일부분을 선택해   

확대하는 다소 소극적인 변형에 의한 것이라면, [유토피아]는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 원본 이미지의 일부분을 

왜곡시키고 색을 빼고 입히는 보다 적극적인 변형 과정을 거쳐 비현실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유토

피아]는 [블로우 업]에서의 북한이라는 소재와 사진의 다양한 작가적 행위에 대한 탐구를 극단까지 확장시킨 

작가의 의도적 선택이자 자연스러운 행보인 것이다. 작가가 [유토피아]의 재료가 된 사진들을 구한 곳은   

남한을 대표하는 배용준과 북한을 대표하는 김일성이 동등하게 전형화되어, 이른바 정치적 함의가 결여된 

이미지로 취급하는 일본의 한 수집품 가게에서다. 백승우가 그곳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유토피아]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북한이 정치적 소재가 아니라 개인적 관심과 작가적 의도에 부합하는 중립

적 소재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사진과 관련해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작가적 행위에 대한  

실험에서 [유토피아]는 백승우의 전 작업에서 변형과 왜곡이 가장 두드러진 ‘메이킹’ 사진이다. 그리고 작가

는 그러한 사실을 관객이 알아차리도록 내버려둔다. 건물의 일부분을 과장되게 높이거나 동일한 부분을   

반복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변형은 동일한 요소를 반복하여 수직적으로 구축하는 러시아 

구성주의에 대한 간접적인 참조다. 또한 전체적으로 색을 모두 빼 단색조로 처리하고 배경이나 일부 형상에

만 발색이 뛰어난 원색을 사용해 극단적인 대조를 시도한 색의 변형은 디스토피아라는 북한의 비현실적인 

현실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러한 현실을 가리려는 선동적인 포스터의 선정적인 색상을 인용한 것이다. 이는 

결국 디스토피아를 유토피아로 전환시키는 작가의 역설적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번 개인전에서 작가

는 [유토피아]의 한 이미지를 13개의 부분으로 쪼개어 각 부분을 13개 국가로 전송하고 인쇄한 뒤 각 프린

트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 한 장의 커다란 사진으로 조합하여 전시한다. 전송과 배송이라는 일련의 과정과 

국가별로 상이한 인쇄물의 물질적인 차이, 그리고 그것들의 재조합이라는 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 그것은 

카메라의 셔터를 누른 최초의 사진적 행위와는 역추적이 어려울 만큼 멀어지게 된다. 


